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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교전의 부모님과 종족들에 관한 사항

1) 아버님께서는 제2차대전중, 해군 기술연구소(Hiroshima현 kure시)에 전기기사로서 

근무. 전함「야마토」의 전기계획을 한 사람들중의 한 사람이였다. 결핵으로 요양을

위해서 시골로 귀성하여, 종전을 맞이하셨다. 전후 재빨리 전기기사로서의 능력을

발휘, 전기점, 정밀기계 수리공장을 설립하셨다. 200여건의 鳥取(Tottori)현 sado

촌은, 일본전국에서 처음으로 촌민 전가정에 radio를 갖춘 "일본 제일의 문화촌"으

로서, Sharp전기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것을 달성할 수 있던 것은, 돈이 없는 사

람들에게는 아버님꼐서 스스로 중고품을 조립해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버님

꼐서는 1951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향년41세의 젊음이였다. 어머님께서는 당시 

33세, 남겨진 아이들은 장남인 소생8세, 그리고 5세, 3세, 태중 5개월의 여동생

4사람이였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말하는 듯이, 전기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머님이셨지만, 종족, 종업원들의 자기희생적인 협력을

얻어, 사업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창업이래 50년 이상,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 종족이나 종업원의 기대를 짊어져서 자란 소생였지만, 1963년 통일원리에 접하여 

학업을 포기, 헌신, 소생에 속하는 주식도 무단으로 팔아서 헌금해 버렸기 때문에, 

종족의 충격은 대단한 것였다.

    어머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의 비판을 받으시면서도 Tokyo로 와 주셔서 Nishikawa

선생님 양위분을 뵙고 Sudou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헌신을 인정해 주셨다.

어머님께서는「아이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던 것, 하나님께 돌려 주어야 되는 것이

다.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나는 것이다. 아들이 살아 있는 것 만으로도

고맙다.」라는 것이 그 때 당시의 어머님의 깨달음이였다.  

    1966년∼67년, 山陰(Sanin)지방에서 가장 큰 서점인 로고스(logos)의 Yamamoto

사장님(기독교인, 원직 鳥取(Tottori)현 회의소 회장, Waseda대학 상학부 졸업)께서 

통일교회로 입교를 하셔서, 尾脇電機와 통일교회를 중심으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8층 

건물의 문화 센터를 건설하여, 山陰(Sanin)지방에 단숨에 문화선풍을 일으키려고 할 

큰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종족이나 교회 간부, 은행장들과 그 계획을 심의한 날의 

오후, 숙부 숙모의 아이들이 불놀이를 하여, 尾脇電機 본사가 불 타서 없어지고 아

이 두사람이 돌아가셔서, 이 일대계획도 무너져 버렸다. 이것이 오늘까지 종족과 통

일교회 사이에 큰 틈으로 되어 있다.

    여담이지만 문화센터 건설을 위탁할 예정이였던 Yamamoto사장님의 차남, 浩三

(Kouzou)씨(丹下健三(Tange Kenzou) 제일제자)는 그 후 세계각국의 대통령부, 호텔,

쇼핑센터를  건설하여 활약하고 있다.  

3) 神山 裕子(Kamiyama Yuuko)부인, 井上恭子(Inoue Kyouko)부인 등, 초기의 멤버는

소생의 자택을 개척전도소로 사용하여,鳥取(Tottori)교회를 창설, 오늘까지 鳥取

(Tottori)교회의 어머니로서, 어머님께서는 식구님들을 보살펴 주셨다.  

    1982년 6000쌍 때에 독신축복을 받으시고, 이후 30여년간 종족들의 반대를 받으

시면서도 일관해서 지원해 주셨던 어머님이셨다. 그러나 1996년 11월 남미섭리를 

위해서 저희들 부부가 두명의 아이들을 어머님꼐 맡겨서 해외선교로 나갔다. 80세의 

어머님께는 대단히 무거운 짐이였던 것 같으며, rheumatism이 급속히 진행하여, 

다음 해 2월에 쓰러지셔서, 이후 소생의 두명의 여동생들이 아침 5시와 밤10시에

기저귀를 바꿔, 개호시설에서 회복에 노력하고 계신다.

4) 아버님 쪽 혈통은 무사이며, 그 전에는 조정, 천왕가 남조계 출신이라고 한다. 외가

쪽 선조는 북조계, 대화의 개신 中臣鎌足(Nakatomino Kamatari)(Fujiwara씨)에 이

른,현재의 Kanagawa현, Okayama현 備前(Bizen)의 수호직(영주)였지만, 1568년 7월

7일,玉松城(Okayama현 Mitsu군 Kanagawa-cho)가 낙성하여, 삼남, 元重(Motoshige)

은 가신과 같이 현재의 鳥取(Tottori)로 비난하여, 원야를 개척, 대대 마을의 촌장

을 해 온 가계이다. 아버님 쪽 혈통은 Hideyoshi로부터, 외가쪽은 Hideyoshi이전,

浮田秀家(이후에 Hideyoshi의 중신)으로부터 망쳐졌다.  

5) 아내는 Okinawa현, 松堂(Shoudou)가의 출신이다. 선조는 중국, 馬씨, 지금은 Okinawa

통일교회 본부가 있는 那覇市安謝 해안에 선조가 표류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함. 자손은 琉球(Ryukyu)왕조에 가신으로서 모셔 왔지만, Okinawa는 최근에 이루기

까지 수난의 역사의 연속였다.

Ⅱ. 입교의 동기

  입교의 동기는 "하나님을 논리적, 과학적,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진리를 얻었다."라는 것이였다.

  소생은 16세 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막혀서 죽음에 직면했다. 그 때 어머님께서 사 주셨던 “生長의 家(성장의 집)”의 책을 읽었다. 그 때, 『감사』라는 말이 빛을 발하여 마음에 뛰어 들어 왔다. 참회의 눈물과 동시에 2시간정도 신령적으로 가시게 해 줬다. 그 때 「인간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으며, 「살려 주시는 생명의 부모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라고 4년간, 진지히 구도했다. 「생명에는 소원이 있으며, 소원의 궁극은 법을 넘은 사랑이다.」라는 것까지는 깨달 수 있었다. 그러나「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인 것인가?」「왜 인간에게 자유를 준 것인가?」이것들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통일교회로 입교할 3개월전에, 입신현상을 통해서 대답해 주셨다. 심령이 천계에 꿀어올려서, 지구가 softball 크기로 보였다. 肉心(육심)의 의식과 영적 의식과의 2중 감각이 있었다. 자기 손은 하나님의 손과의 감각, 영눈으로 보면 공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무한의 대해원에 의식만은 있다. softball대의 지구를 이"하나님의 손"이 안고 있다.  손으로부터 은백색의 빛의 실이 비와 같이 내리쏟는다. 그 빛은 지구를 관철하여, 아무렇지고 비유할 수 없는 성묘한 영이, 모리 위로부터 내려 온다. 가슴 근처에 올 때, 「귀엽다, 귀엽다! 부모의 사랑의 일념, 이것이 나다. 나는 너가 나를 의심하고, 불신한 과거를 다꾸짖으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저한 차원을 넘은 "부모의 사랑의 일념",이것이 나다. 」라는 생각이 전해져 왔다.

아침의 독경을 지도한 道主(도주)로부터「좋은 체험을 했다. 그것은 기독교로 입신현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comment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신도계의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라는 의외한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도주는, 戰前(전전), 한반도의 산중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道人(도인)으로부터, 심신통일법을 배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실감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남을 전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하는 기성교회의 가르침은, 소생이 양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반드시 과학적, 논리적으로도, 만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길을 바라고 계심에 틀림없다.」고 직감하여, 「누구일까가, 그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비장한 각오를 했으나,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와세다대학 이공학부 전기공학과로 이끌어주셨다. 원리와 만난 것은, 1963년 12월11일, Tokyo, 目白(Mejiro)역두에서 4명의 청년들이 사십일 길가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예정보다 1시간 연장해서 가두 설법을 하고 있었던 밤 7시 30분쯤이였다. 3일 후, 교회본부에서 말씀을 수강했을 때, 강의실은 영적인 불로 타서, 말씀하시는 강사의 말씀과 흑판 문자가 일체가 되어서 , 백금색의 빛을 발하여 제 마음 속에 화살이 찔리는 것 처럼 뛰어 들었다.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에 빛이 있었다. …… 그리고 수육되어서, 사람으로 되었다」(요한 보금 1장의 말씀,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십계를 받은 정경을 연상시키는 일이였으며, 말씀이 입체적인 인식으로서 마음의 판자에 수육된 체험였다. 제 본심은 기쁨의 심령에 넘쳐서, 마치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꿈을 꾸는 기분으로 날들을 보냈다. 말씀을「출발을 위한 섭리」로서 전도로 향했다. 말씀을 듣고 나서의 1년 반은, 그야말로 미치광이와 같이, 전도에 투입하여,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다.

Ⅲ. 입교 후의 주요활동사항 

1) 말씀을 들은 당초는 와세다대학 일학년생였다. 1964년 4월20일 Ohhama총장님, 

담임의 Takasugi교수님(기독교인)의 격려를 얻어, 대학내에 원리연구회를 설치.

매주 정례 연구회, 월례 강연회, 매기의 전시회, pamphlet, poster, 간판, 수업전의 

speech등모든 전도수단을 사용했다. 그 동안에 와세다로부터 많은 통일교회의 중핵

적 leader를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였으며, 이번에도 8명의 member들이 국가

메시아로서 열심히 하고 있으며, 기타, 수십명의 직접 이끈 분들, 수백명의 간접

적으로 이끈 분들이, 세계 각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하다못해 위로가 된다.  

  Kumamoto, Iwate, Yamagata, Aomori의 하기 사십일 개척전도, Osaka교회 학생부장,

  Iwate지구장, 鳥取(Tottori)교구장을 경험.

    또한, 입교당시, 소생은 “生長의 家(성장의 집)”의 구도자였지만, Risho kouseikai

와 같이 대량에 신도를 이끌 수 없었지만, Taniguchi총재님께 증명하여, 일부의 성

장의 집 간부를 이끌었다.  

    브라질에는 240만명의 “성장의 집”신도가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종교계에 대

  한 사명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2) 69년말, 원리연구회, 초교파부에서 승공연합으로 이동.

   70년, WACL(세계반공대회) 총기획실장, 승공연합 교육부장, 사무총국 차장을 담당.

   72년, 통일사상연구원 개설과 더불어, 이상헌선생님의 지도하에서,통일사상의 이론

   적인 발전, 강의안 작성에 협조했다. 1974년 9월, 124명의 교수님들을 결집하여, 

   세계평화교수 academy를 일본에 창설. 승공적인 사상성, 국제성, 사회성, 미래지향

   성, 문제해결형 지향의 학제적인 학술운동은, 학계, 대학계로부터 찬동을 얻어서, 

   2000명의 회원들, 5000명의 회우들을 얻어서, 일본을 바꾸는 일대세력이 됐다.

     학계를 기반으로 경제계, 정치계, 언론계, 교육계 등에 찬동을 얻어서, 70년대

   부터 80년대에 걸쳐서, 일본의 opinion leader로서 일본의 국제화에 공헌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영광스러웠다. 특히 자민당 정부의 수상, 당 삼역에 대한 의탁정책 

   report는 10년간 계속돼며, 방위, 교육, 국제화로의 제언은 정부를 이끄는 정책으

   로서 몇가지 실행됐다.

     또한, 경제계와의 공동은, 일본학제회의(과학기술청, 민간기업 연구기관),「새로

   운 문명을 논의하는 회」(Tokyo Marunouchi, 일대의 회사 중역),(사)「대도시권 연

   구개발협회」(국토청, 지방자치체)등은, 창립20년 후인 현재도 계속되어 있다.

     그 동안, 수많은 각계 지도자, 憂國(우국)하는 분들과 만나서, 애국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또한 구체적인 정책, 실천을 통해서 배우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감사하는 바이다.  

   「나무는 그 실로 안다」(마태복음7:20,12:33)라고 하는 것 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신앙, 신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결과, 실적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는 것을 배웠다.

2) 1980년대 후반, 미국 CARP를 지도, UTS 재학시대, 재미 일본인협회, Washington 

   인스츄트(정책연구)를 도와 주면서, 대사관, 일본계 기업, 재미 일본인의 미국 전체

   적인  인맥을 쌓을 수 있었다. 「일본계 사회를 위해서 미국에서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Benjamin Franklin 7대째, 아윈雪子(Awin Setsuko)여사로부터 강하게 

   권유를 받았지만, 89년 가을, 일단, 일본으로 귀국했다.

   귀국 후, 일시적으로 다시 교수academy를 담당했지만, 그 후, 와콤(computer),세일

   로쟈판(공작기계), one way production(위성통신)등, 사업부문을 담당, 동시에 국제

   기업 문화연구소를 창설. 91년으로부터, 환고향섭리와 더불어,鳥取(Tottori)로

   U-turn. 鳥取(Tottori)교회로의 봉사와 더불어, 향토로 "자유자재의 회"(자치성

   주관)이라는 민간 volunteer단체를 발족시켜서, 현의원들,시의원들, 동사무소,

   청년들, 기업, 농업 지도자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활성화의 volunteer활동을 

   전개. 자치성, 현청을 중개로 해서, 전국15,000의 volunteer단체와 교류하면서,

   지역에 마을조성, 시가 조성의 본연의모습를 연구했다. 또한鳥取(Tottori)현 鳥取

   (Tottori)시에, 국제적인 인재를 조성하기 위한 국제대학 "국제 직업 훈련학원"

   구상을 제안했지만, 대학은 2001년 4월, " 鳥取(Tottori)환경대학"으로서 발족. 

   더 나아가서, 전국의 농업자들, 농협 조합장님 등과의 전국적인 유기농업 network

   을 도와 주고, 금후의 농업의 모습, 마을 조성을 단구하여, 국내교류, 이스라엘의

   qibbutz, 중국 四川省 西安市, 몬골과의 국제교류를 실시했다.

Ⅳ.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1) 교수academy 담당시절, 경회대학교 趙永植총장님의 의뢰를 받아, 윤세원선생님과

   더불어, 일본의 대학총장님들을 조직화, Boston, Teheran, Costarica, Bangkok 등으

   로, 대학총장님들을 보실필 것을 통해서 100여대학의 총장님들꼐서 academy로 입회

  (天理(Tenri)대학, 불교대학, 龍谷(Ryukoku)대학, 駒澤(Komazawa)대학 등 종교단체가

   background에 있는 학장님들도 입회), 1978년, Iran에서의 총장회의에는 40대학의

   총장님들 및 학장님들께서 참가하셨다.

   그 때 돌아 오는 길에, 총장님들과 유럽을 순회하여 귀국하는 도상, London에 머무

   셨던 참아버님께 뵐 수 있었다. 그 때, 참부모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셨으며, 하늘

   에서 보를 터뜨리신 것 같이, 넘칠 듯한 말씀을 주셨다. 「인생이라는 것은 "정"으

   로 기뻐하여, "지"로 생각하면서, 생각나서 ("의")로 가는 것이다.」라고 아음의 3

   기능, 지, 정, 의의 자원을 해명하시면서, 인생에 관해서 간결하게 설명해 주셨다.

   단지 그 때, 주셨던 월간「지식」,나카소네총리도 애독서로 하셨던 것이지만, 휴간

   으로 된 것은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2) 묵묵히 학자들에게 모시는 것을 통해서, 일본과 세계를 위해,더 나아가서는 하늘을

   위해 죄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겨 있었을 때, 몸이 안 좋은 소생을 위해서, 한국의 선

   배님, 영능자 분들꼐서 기도해 주셨다. 그러한 때, 하늘로부터 받은 격려의 메시지

   는 지금도 저의 격려로 되어 있다.

「수많은 식구가 있는 속에서, 너는 불평을 하지 않고, 묵묵히 해 왔다. 학자들을

  모시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너밖에 없다. 나라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없어서는 못 한다. 너가 쓰러질 지경이 될 때, 나는 얼마나 울었던 것인가. 제발

  몸을 치료하여, 자신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

  라.」 아내에 대해서는, 「이 며느리는 말이 많다.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면, 지금

  까지의 행복도 하루만에 잃어 버린다. 너는 남자 같이 언제나 이 남자의 연약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 남자는 아무에게도 지지 않는 머리를 가

  져, 맹세한 것은 반드시 달성하여,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다. 이 남자는, 지쳤을

  때, 가만히 너를 봐서는 위로를 받아서, 노력하고 있다. 너의 남성적인 좋은 성상

  을 남편에게 주고, 남편이 하늘로부터 포상을 받을 때, 너도 동참할 수 있는 것

  이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교단내부초자도, 오해나 중상이 배회(徘徊)하여, 때로는 견

    디기 어려운 시련을 받는 것이 많지만, 하늘이 있고, 영계가 있다는 것이, 유일한

    위로이며, 희망의 빛이다. 죄는 태워 망쳐지고, 진실은 언젠가는 빛날 때가 온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역사적인 인류의"恨"이 해원될 날이 하루속히 올 것을 기

    념한다.

3) 1994년, 참어머님꼐서 일본에서 제일 작은 현, 鳥取(Tottori)를 순회강연하여 주셨

   다. 멀리서, Okayama로부터 차로 4시간, 들을 넘고 산을 넘어, 鳥取(Tottori)를

   방문하여 주셨던 것이다. 참어머님꼐서는, 차를 내리시자마자,「당신을 만나러 겨우 

   왔어요!」라고 제일성 말씀을 걸어 주셨을 때는, 감격했다. 鳥取(Tottori)는 참부모

   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고향(furusato)」의 곡을 작곡한 岡野貞一(열심한 기독교인, 

   연술대 교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첨어머님꼐서는「鳥取(Tottori)는, West 

   Verginia같다!」라고 참아버님께 전화를 하셨다. 野津(Nozu) 鳥取(Tottori)대학

   교수님과 제 손을 잡으시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도록

   하세요!」라고 솔로몬과 같이, 축복을 받고, 영광스러웠습니다.

Ⅴ. 가정생활의 간증

1) 축복결혼(matching)은 완전한 자아부정과 분별로부터의 출발였다. 1963년 입교한 

   이래, 미치광과 같이 몇십명도 전도하여, 학업을 포기하여, 소유권을 반환하여, 뜻 

   길을 열심히 걸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777쌍 축복 때, 공로자의 열에 소생

   의 이름은 없었다. 소생보다도 한층 젊고, 입교역도 적은 사람들이, 수많이 공로자

   로 뽑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제가 들어 있지 않는 것인가?」 그 후, 

   Kuboki회장님께 들은 적이 있었지만, 「선조의 공로가 없었기 때문이지요?」라고 대

   답하셨다. 무엇이 공로인 것인가? 아직도 이 문제는 마음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축복개장으로「차라리, 일본에 돌아 오자!」라고 마음의 갈등은 심했지만, 「모두, 좋

   은 사람과 만나고 싶다」고 필사적이었다. 그렇다면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잊어 버

   리고 , 「제가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자」고 생각을 바꿔서 오늘에 달

   하고 있다.

     참아버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서 기뻐하시는 것, 생모도 기뻐하시는 것을 봐서, 부

   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선이다고 생각하여, 자기를 위한 결혼이 아니라, 우

   선 "상대를 위하여",인류를 위한 결혼이라고 하는 자아부정, "위하여 사는 정신"에

   섬으로서, 문제해결의 원점에 설 수 있었다. 사랑이란 시작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

   라, 노력을 쌓아 가는 속에서 태양의 햇 빛을 받으면서 생물이 자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 자라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성격이 안 맞으니까 라든가, 사세한 엇갈림으로부터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를 볼 때

   마다,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통감한다.

     단지 축복에서의 체험은, WACL(세계반공대회)가 직전까지 있어서,「대회의 성공이

   외, 일체 축복에 관한 것은 생각하면 안된다.」라는 당시의 승공연합 사무총국의 방

   침었기 때문에, 당면의 일에 전력을 경주하는 것이 하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

   만, 하늘은 심정의 하나님이시며, 하늘이 귀중시하는 내적인 것을 더욱 더 귀중시하

   여, 관심을 잦여야 되었다고 지금으로서는, 반성하고 있다.

2) 아내는 인정적인 지향을 갖고 있다. 교회 간부에 대해서, 의존심이 강한 것이기 때

   문인지, 비판적인 언동이 많다. 「그허한 불신앙적인 사고방식도 있을까?」라고 놀

   랄 때도 종종이다. 소생에는, “성장의 집”이래의 초아벨적인 사고(죄, 악은 없다)

   의 영향이 버릇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현실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은, 아내의 인정적, 현실적인 소리도 포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내는 Okinawa에서 처음으로 전도된 식구이며, 봉사,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점은 존

   경하고 있다.

3) 장녀, 善美子(24)는, 스스로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미국으로 가서,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으로 가서,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여, 선문대학교로 입학, 

   올해로부터 신설된 대학원 동시통역과에 진학하는 예정이다.1997년, 11월, Albania

   국가 담당, 한국, 정원구씨 삼남, 有盛씨와 축복을 받았다. 장남, 史行(22세)는 1998

   년부터, Connecticut주 Bridgeport대학교로 입학했지만, 지금은 휴학하여, 2001년, 

   4월부터, Shijyuku에 있는 일본전자전문학교를 다니고 있다. 차녀, 千惠子(21세)

   는 classic 발레를 좋아하고, 고등학교로부터 Ukraina로 유학, 지금은 국립 하리코

   프문화academy 3학년생이다. 野村健二(Nomura Kenji)선생님의 4남, 安弘씨와 축복

   을 받았다. 3녀, 仁美子(16세)는, 1998년부터 한국, Little Angels 국민중학교에

   서 배우고 있으며, 내년 봄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다.

   다행히에도, 장남, 장녀, 차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

   모로서는 편한다. 세속의 조수에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전통을 상속 받을 것

   은 쉽지 않다. 가정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실적이다. 어쨌든, 이상가정 건설을 향해

   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Ⅵ. 바하마에서의 주요활동과 실적

1) 1996년 11월, 아내와 같이, 우루과이, 남미 특별수련회에 참가. 12월초, 120명의

   member와 같이 바하마에 입국. 체재허가를 일주일밖에 못 받는 자매들도 있었기 때

   문에, 이민국측과 교섭. 출입국 담당관 Woard씨는, 당초, 「통일교회는 cult이다.」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시, 포드 전직 대통령의 참가하셨던

   Washington에서의 가정연합 창설의 pamphlet를 보여 드리면서 설명ㅇ르 했더니, 담

   당관의 태도는 180도 전환. 이후, visa를 바꿀 사람에게는, 8개월의 체재허가를 주

   었다. 문화성 사무국장 Adray씨는 총독님 주최 Christmas party에 120명 전원을 초

   대하도록 총독님과 흥정해 주셔서, 훌륭히 실현했다. 지금도 그 party에서 만났던

   VIP의 사람들이 바하마의 기반으로 되어 있다.

2) 1997년 1월말, 목사님 70명을 비롯한 「가정의 가치 seminar」를 개최하여, TV도

interview를 하여, 방송될 예정이었지만, 그 당일, 이것에 반대하는 에반쥬리스트가「낫소 가디안」으로 들어와서, 「무니가 바하마에 상륙!」이라고 비판적인 보도가 있었다. TV 방영은 중지, 이민국은 당황하고, 국외퇴거를 통고.

   기사의 배경에는, 낫소 가디안은, 야당편이며, 통일교회와 관계가 깊은 여당(FLM)

   의 Gregory Wiliam의원을 Ⅰ개월 후의 총선거로 낙선시키고 싶다는 정치적인 음모

   가 있었다. 야당(PLP)의 공격재료로 되어 있는 통일교회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잉

   그램수상도, 2월의 총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도, 통일 그룹의 일시 국외퇴거를 미렸

   졌다.  

3) 1997년 9월, 소생은 재입국. 11월, Washington에서의 제3회 세계문화대전에 목사

   님2쌍, 국회 의원3명, 언론계2명, 노동계 Leader1명, 대학계1명, 여성 지도자

   2명, 청년 지도자 2명, 다해서 합계15명의 VIP를 보낼 수 있었다.

   약간 3개월 사이에 recruit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참가자의 한 사람, bishop Mishuck는 자기가 담당하는 바하마의 라디오 프로그램으

   로 Washington의 문화대전, 참아버님을 당당하게 증명했다.

     바하마로부터 Washington에서의 청년연합대회에 참가한 Macintosh여사님(전직 

   ZNS announcer, NGO leader)도 4회에 걸쳐서 「낫소 가디안」에 가정연합, 청년연

   합의 회의를 소개. 과거의 탕감복귀와 같았다.

     이민국 대신, 수상께 영향력이 있는 bishop·Mishuck의 힘을 빌어서, visa문제를 

   극복하여, 체재를 연장할 수 있었다.

4) 금년 5월에는 Berlin에서의「종교의 자유롭게 관한 회의」에 바하마 대학교 교수님

   2명을 보낼 수 있었다. 참가자의 한 사람, 캬자린 디몬트교수님꼐서 「Nasso

   Tribune」으로 Berlin회의의 report를 게재하고 있다.

   금년 6월의 New York의 제4회 세계문화대전에는, 4명의 교수님, 1명의 전직 상원

   의원(교수님)을 보낼 수 있어서, 우리들을 지원하는 33명 의인의 사람들로 되어

   있다.

     앞으로도 통일운동의 국제적 project섭리와 호응하여, 바하마의 VIP를 recruit

   하여,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바하마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지위가 높고, 기독교 협의회(Christian Counsel)의 평의회의 중핵 member

   4명이 통일교회에 찬동적이기에, 참아버님을 국가적으로 모실려고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

5) 금년6월, 바하마 holiness교회 창립23주년 기념예배에 초대를 받아서, 내빈으로

   서 ZNS 회장님에 잇어서, 소생도 가정연합으로서 인사. TV, 라디오에서도 새방송되

   었다. 또한 8월에는 정권정당인 FLM의 창립6주년 기념예배에, 외국인으로 단 한 사

   람, 소생이 초대를 받아서, 수상, 각 대신들이 출석하시는 앞에서 내빈으로서 소개

   를 받았다. 이 방송도 생중계였다.

6) 바하마 재입국의 길은, 당초, 잘 된다고 생각했던 학생 visa 취득의 방법으로는,

   1년이상 경과하더라도 이민국을 통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성연합이 쌓아 있었던

   인맥, 여당에 강한 Bishop Mishuck를 통해서 이민국, 노동대신으로부터 직접 인가

   되는 길이 열렸다. 또한, 작년, 구입한 저택, 50만붚의 1할인 5만불의 등록금은,

   자세히 조사했더니 공익단체는 불필요라는 것을 알고, 가정연합으로 등록한 이번

   은,등록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지난 번, 무지를 인해서, 5만붚 지불해 버렸지만,

   이국에 있어서는, 제멋대로인 억측이나 독단을 하지 않고, 사실에 의거한 냉정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NY이나 브라질 각국에서도

   경험한 것이기도 한다. 「실패담이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서 얻은 교훈이기 때문에 금후의 참고로서 살려 주시면 좋겠

   다.」라는, 일본정부, 해외 청년협력대 책임자의 말이 새각이 난다. 해외로 나간 적

   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귀중한 체험이다.

7) 바하마는, 세기의 대예언자,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대로, 그전의 대제국, Atlantis

   대륙 유적이 해저에서 발견되었다고 화제가 되어 있다. 세계1위의 관광 spot로서

   뽑힌 적도 있다. 전번에는, 史良子선생님꼐서, 바하마에서 VIP seminar를 하셨다는

   것, 또한 바하마의 영능자(전적 상원의원)가, 300여의 바하마의 많은 섬들에, 세계

   각국 마을이 건설될 환상을 보고 있다. 세계평화로의 초석으로서 지정학적으로 중

   요한 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Ⅶ. 금후의 과제와 전망

1) 바하마에서의 활동은, 앞으로, 식구기반의 강화는 긴급의 과제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 1인당1만불을 넘는 바하마는, 같은 Carib지역의 가난한 Haiti를 도와 주

고, Jamaica를 권하여, Africa구원의 volunteer활동을 진행시키도록, 나라의 방향

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 region내의 Cuba Castro이후의 Drastic한 변

화를 예측하여, Cuba재건의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그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2) 모국 일본의 침체가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① 지금, 일본에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문명사적인 전망에 선 세계관의 확립이다.

   전후 반세기 이상도 지나간 현재로도, 일본은 “전후가 안 끝났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자학적인 전전의 반성은, 일본의 청년들에게 자신과 자랑을 없애고 있으며, 경제

   지상주의, 천하 국가보다도 개인지향의 경향은, 이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 해결은, 단순한 과거로의 복고도 아니고,유럽화도 아니다. 자아변혁, 변모

   이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은 Meiji이래의 100년의 국가주의로부터 탈각하여, 국제

   사회로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Global인 국가목표, 교육목

   표로의 대전환을 꾀할 때라고 생각한다.

② 구체적인 행동으로서는, volunteer활동("위하는 삶")을 국민운동화하는 것.

   근년의 교육개혁으로, "봉사"가 강조되어, 소 중학교에서 2주간, 고등학교에서

   1개월의 volunteer학습기간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가장 간요한 것은, 대학에서,

   적어도 반년∼2년의 volunteer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③ 일본의 변혁, 세계로의 공헌의 돌파구로서 대학 개혁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은, 그 이념으로 하는 곳이, universal이며, Global이다. 인간의 정신이 신체

   를 토대로 하면서도,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정신세계를 웅비하는 것과 같이, 대학은

   국가의 테두리 속에 있으면서도 그 연구, 교육활동은 보편성이 있다.상기에서 지적

   했듯이 일본국을 위한 교육으로부터, “세계 지구촌을 위한 인재양성”이라는 교육

   목표에 전환하여야 한다. 국제협력도 정부간 level의 국제협력으로부터 민간level,

   대학간level의 국제협력에 이행할 것이 결실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성청의 세력권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海外協力省(해외 협력성)의

   신설 등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④ 일본인의 communication능력을 높이는 어학혁명은, 상기의 국가목표, 교육목적이

   실시되면, 스스로 실현된다.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등을 실천언어로서 가르친다.

   그러기 위해서, 전국 都道府懸(도도부현)에,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대학간 협력을 진행시켜서, 대량에 이문화 communication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

   할 것이 간요한다. 상기의 내용을 기둥으로 한 일대교육혁명, 국민의식 대개조가 긴

   급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Rome Club은, 인류의 당면하는 문명적 위기를 호소하고, 21세기로의 vision을 제

   언하는 등,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창설자 아우리

   오 펫치씨의 사후, 그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들의 결론은, 「인류의 교육과 행동할 수 있는 NGO 조직」였다. 통일운동도, 

   우리들이 목표로하는 vision을 인류의 목표로서 명확화하여, 그 목표에 향하여,

   각국, 각 단체,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vision을 그릴 수 있는 단체로서, PWPA/ICUS를 활성화하는 것, 이 vision

   과 호응하는 실천단체 WANGO 등이 중핵으로 되어서, 민간 NGO를 권유하여,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적인 교의(dogmatism) level로부터, 사상 더 나아가 정책 

   level에 이루기까지 보편화시킴으로서, 국가나 일반 대중들도 말려들게 한 국민운

   동, 세계 시민운동이 전개될 것이 소망된다.

4) 프라질, 자르진에 있어서는 판타날 연구소(center)를 설립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합니다. (현재, 창설되어서 Water land Institute로서 활동중.)

① 세계의 매력 있는 도시조성, 지역조성의 정보는, 일본에서도 정부 각기관(농수산,

   건설, 후생, 자치성 등)이나 민간 기업, think tank에 모이고 있습니다. 소생도 일

   본의 몇개 model지역을 시찰하거나, Gifu현의 국제 건강보양촌 구상의 project를

   도와 드린 적도 있지만, concept조성, 그 전개, master plan의 설계가 중요하다. 

   이것들의 정보를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② 1998년, 오랜 세월 계속된 브라질 이민을 일본정부는 중지했다. 일본의 정책은, 

   해외로 이주하는 것보다는, 외국인 국내 이주 장려, 내수 확대에 shift하고 있다. 

   일찌기 rocket의 Itokawa Hudeo박사님꼐서, 지구촌 관리를 위해서, 중간관리직의 경

   영자로서 "5,000만명, 일본인 민족 대이동론"을 주창하셨다. 최근으로는, 전직 경

   제 기획청 장관, 堺屋太一(Sakaiya Taichk)씨께서 일본의 구조개혁, 구제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민정책에 언급하고 있다. 이민이 정말로 바라고 있으면, 그것으로 필

   요한 준비, 홍보기획이 필요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지구적인 규모로 인류전체

   의 관점에서 검토되야 되는 것이다.

③ 일본240만 해외이민중 최대한 것은, 브라질 130만으로, 브라질에서는 1998년, 

   일본계 이민 90년제가 거했됐다. 앞으로의 이민은, 그전의 농업이민과는 달라서,

   앞으로의 "취미산업 시대"에 맞은 presentation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고도한 과학기술의 도입. 환경에 온순한, 태양 에네르기, 풍력의 이용, 위성통신, 

   Internet에 의한 도회와 변하지 않는 정보 network의 확립, 水耕栽培, 유기농업.

   예술적, 개성적인 시가조성(경관). 브라질에 unique한 농장이 있다. Meiji의 개척

   이민, 弓場勇씨가 이끌어간 사람들이다. 이弓場농장은 기독교인으로서 공동농업생활

   을 경영하면서, 매일 밤 classic 발레를 연습하여, 세계 각지에 순회강연하고 있다.

   종교성, 예술성의 높이도 고려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 이스라엘 건국의 모체

   로 된 qibbutz은, 식당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조성에 개성이 살려 있지만, 문화 수

   준의 높이로서는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단지, qibbutz에는, 상사 세

   계 각국의 volunteer가 숙박하고 있어서, 이러한 volunteer학습 system은, 도입하

   면 좋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젊은이들나 여성들, 고령자들에게 매력이 있는 지역

   조성을 명심할 것이다.

     소생의 지인, 江島優회장님(일본4000사 인재 bank협회 회장님)께서는, 브라질에 

   돈벌이하러 가셔서, 미국에서 head·hunting를 배우셨다. 귀국하셔서, 일본에 처음

   으로 head· hunting를 도입한 분이다. 그는 Australia, New Zealand에 수천조의 연

   금생활자의 이주를 business적으로 성공시키고 있다. 이주지를 business로서 성립

   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5) 맺음으로서

   1996연말, 참부모님꼐서 "일생일대의 도박"이라고까지 말씀하셔서 투입하신 남미,

   특별섭리도,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용서를

   빕니다. 참아버님꼐서 경고하신 것처럼, 4국가 leader의 일체화와 member의 성장

   이 섭리의 승리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20세로 교회에 입교하여, 35년간, 하늘 앞에 생명을 걸고 전도한 60년대, 사상, 학

   술운동을 통해서 나라와 세계에 봉사한 70∼80년대, 바하마나 남미에 선교, 봉사활

   동을 한 90년대, 최근은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체력이 약해지는 가

   운데에서 , 최후의 힘을 다새서, 하늘의 소원은 무엇인지, 분명히 정하여, 하늘을 위

   해, 참으로 남의 위해 되는 실적을 남겨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작금

   입니다. 특히 하늘의 성업에 참획해야 할 유위한 인재가, 허무하면서 지상생활을 끝

   나 가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와 같은 유위한 인재를 살려서, 함께 세계평화, 천국건

   설의 위업에 참획하여, 창조이상 복귀완성을 빨라질 수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만민과 하늘의 "恨"을 해방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작금입니다. 수십년래의 

   친구들은 이 12월26일부터 20여명, 한여름의 브라질, 파라과이로 봉사하러 갑니다.

   그들을 마음 속으로부터 축복하고 싶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소생이 부족함으로 지원

   기반이 약체로 일본에 멈춰서, 내일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소생은,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일본, 새로운 일본인의 자랑, 가치관 창조에 향해서 완전투입

   해 나가고 싶습니다.

     최근, 역사적인 성현들의 영계 메시지를 훈독할 때마다, 입교당초 시절의 것,

   미치광이와 같이 위하여 살았던 청춘시대를 상기하고, 성현들에 지지 않는 만년,

   지상생활을 유종의 미를 장식하고 싶다고 염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1998년 11월 기, 2002년 1월30일 가필 정정

이상    오오와키 준이치로 올림.

